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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degree of job stress and self-esteem of physical therapists as well a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Method: This study targeted 218 physical therapists of Busan City, and was carried out from July 16 to August 6, 2009 
as survey research. A structured questionnaire referring to advance researches was used as a research tool. Job stress 
symptoms were measured one a 5 point scale, the higher the point total, the higher the job stress.

Self-esteem was measured on a 4 point scale, the higher the point total, the lower the self-esteem. After data collection 
we determin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did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Reliability analysis indicated that reliability for the job stress questionnaire was 0.93 and for the self-esteem 
was 0.83. The average job stress score of physical therapists was 1.19 points which was not high. The average 
self-esteem score was 1.76 points, whichwas high. It appeared that the higher the self-esteem, the lower the job stress. 
Also, self-esteem had an influence on psychological symptoms among job stress factors.

Conclusion: Job stress and self-esteem of physical therapists are well-correlated and influence each other. Accordingly, 
self-esteem can be used as a variable for adjusting job stress of physical therap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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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병원 종사자들은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주 임무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직종들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진

행해 나가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직장인들보다 더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1 또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양상은 변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실의 작업환경은 초기 

물리치료실과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하여 물리치료

사들의 스트레스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2  

직무스트레스는 일종의 적응반응(adaption response)으로 

개인에게 부과하는 외부상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들로 개인

의 동기나 능력에 맞는 직무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능력이 직무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3 우리나라에

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지난 

25년 동안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의료비용이 800%나 증가되

었다는 보고와 스트레스로 인한 경제적 총 손실이 GN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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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혀짐으로써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와 방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4 직무스트레스 연구는 

1960년대에 이르러 산업심리학 분야에 그 개념이 도입된 이래 

조직사회학, 경영학, 행정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스트레스가 조직 및 개인 모두에게 

해로운 것으로 보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이상적인 상태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스트레스의 순

기능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순기능적 스트레스를 유도

하기 위한 방안과 역기능적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3 일반적으로 적정한 스트레스는 조직 구

성원에게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성과를 촉진하는 데 기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직무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누적

되면 심리적으로 신경이 예민하게 되어 조직 구성원의 걱정과 

불안 초조, 긴장 등을 야기하게 된다..5 

개인이 스트레스 원(stressor)에 노출되어 있을 때 이를 조

정할 수 있는 중재변인(moderate variables)으로 사회적 지지, 

대처(coping), 행동유형,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스

트레스의 중재 변인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항상 일정

하다기보다 사람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6 스

트레스의 중재변인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으로7 스스로가 지각

하는 자신의 특성에 대한 느낌 또는 평가를 말한다. 또한 자아

존중감은 전문직 자아 개념, 직무 만족도, 적응력, 그 작업에 

대한 이미지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개념이다. Rosenberg7는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

든 생활을 가치있고 보람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있게 하기 때

문에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함과 아울러 진취적이고도 활력 

있는 삶을 전개하게 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에는 스

스로를 학대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직

무환경으로부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통제력을 상실

할 때에 자아존중감의 커다란 상해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직업생활의 만족도는 떨어져 작업능률 저하로 인한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8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존

중감은 좀 더 효율적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 자신과 환자에게 유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물

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은 그 개인의 삶의 질

과 조직 내에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로는 Cho9의 피

로자각 증상에 대한 연구, Hur10의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 효과

성에 대한 연구, Min과 Cho,11 Noh와 Park12의 물리치료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물리치료사의 조직문화와 직무만족도에 대

한 Cho13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타 직종에 비하여 물리치료사

들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편으로 특히,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적인 측면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아

존중감 정도와 이들 변수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시기, 자료수집

이 연구는 부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 복지시설 등에 근무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사전에 

각 병원의 물리치료실 책임자의 협조를 얻어 물리치료사의 인

원을 파악한 뒤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각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자기기입식

(self-administered)으로 설문지에 답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였다.

본 연구는 편의 임의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표본의 수

는 일반적인 상관성 연구에서 문항수의 5∼10배를 권장하고 있

는데14 본 연구의 경우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소 200명으로 

계산된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시에서 종사하고 있는 물

리치료사는 2007년 현재 2264명이라고 하였다.15 질문지는 

234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질문지는 총 222부로 회수율은 

95%이었다. 내용이 불충분한 4부를 제외시킨 21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따라서 2007년을 기준으로 한 경우 부산시 물리치

료사 중 10% 가량에 해당되므로 통계적 검증력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크기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변수인 직무스트

레스는 모든 물리치료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직위 및 

근무년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하

였다.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의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의 정도 및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단면조사연구

(cross-section study)이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10문항, 직무스트레스 증상 척도 20문항,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직무 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House16 및 Davidson과 

Cooper17의 직무스트레스 증상 설문을 Han18이 수정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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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 

Sex
Male 130 (59.6)

Female 88 (40.4)

Age

20’s 86 (39.4)

30’s 108 (49.5)

40’s 24 (11.1)

Education

Collage 68 (31.2)

University 92 (42.2)

Graduation school 58 (26.6)

Carrier

Less than 1 year 24 (11.0)

<3 years 42 (19.3)

3‐5 years 26 (11.9)

<10 years 66 (30.3)

10≤ years 60 (27.5)

Employee
Regular employee 180 (82.6)

Non regular employee 38 (17.4)

Agency

General hospital 136 (62.4)

Hospital 46 (21.1)

Clinic 8 (3.7)

Oriental medicine clinic 2 (0.9)

Welfare facilities 6 (2.7)

Others 20 (9.2)

Pay

Less than one million won 14 (6.4)

1‐2 million won 120 (56.0)

2‐3million won 50 (23.0)

More than 3million won 34 (15.6)

Coworkers

Less than 5 36 (16.5)

5‐10 28 (12.8)

10‐15 44 (20.2)

15‐20 60 (27.5)

More than 20 50 (23.0)

Patients 

Less than 15 132 (60.6)

16‐20 16 (7.3)

20‐25 22 (10.1)

25‐30 28 (12.8)

More than 30 20 (9.2)

Treatment
time

Less than 30minutes 56 (25.7)

1/2‐1 hour 150 (68.8)

More than 1 hour 12 (5.5)

Total 218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사용하였다. Han1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α)는 0,79

이었다. 생리적 직무스트레스 증상 8문항, 심리적 직무스트레스 

증상 7문항, 행동적 직무스트레스 증상 5문항으로 총 20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까지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

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점수범위는 0점에서 80점까지

이다. 

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수준을 측정하는 설문지는 Rosenberg7

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Lee19가 번안한 

것이다. 이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0.82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자신의 가

치, 자질, 실패감, 능력, 자부심, 만족감, 존경 등을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평정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

수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다. 이 중 부정적 문항인 3, 5, 

8, 9, 10문항은 역 채점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이 낮을 것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직무스트레

스, 자아존중감 설문항목은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확인을 위

한 신뢰도 분석과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각 항목별 표준과 평균값을 알아보았다.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검사는 요인에 따라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영향력을 검

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

용 SPSS window version 15.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로 설정하였다.

III. 결과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정도와 관계성 및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

다. 남성이 130명(59.6%), 여성이 88명(40.4%)로 남성이 많

았으며,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는 108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가 86명(39.4%)를 차지하고 있다. 학

력은 대학 졸이 92명(42.2%)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전문대 졸이 68명(31.2%)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4∼10년 미만 66명(30.3%), 10년 이상 60명(27.5%)으로 나

타났다. 대상자들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180명(82.6%)으로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 종류에서는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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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Psychological 

symptom
Physical 
symptom

Emotional 
symptom

Emotional 
symptom

Job stress 

0.79 0.37 0.21 0.26
0.71 0.48 0.51 0.37
0.69 0.43 0.55 0.17
0.69 0.49 0.03 0.39
0.68 0.54 0.15 0.64
0.66 0.19 -0.02 0.46
0.66 0.34 0.05 0.54
0.58 0.48 0.28 0.52
0.44 0.89 0.27 0.32
0.37 0.87 0.20 0.23
0.44 0.79 0.20 0.42
0.18 0.76 0.41 0.29
0.52 0.67 0.44 0.18
0.26 0.25 0.78 0.27
0.15 0.50 0.69 0.19
0.30 0.40 0.34 0.81
0.34 0.203 0.08 0.80
0.68 0.60 0.36 0.70
0.67 0.52 0.05 0.70
0.56 0.55 0.12 0.65

Value Competence

Self esteem 

0.88 0.37
0.86 0.40
0.83 0.54
0.80 0.49
0.73 0.38
0.39 0.82
0.48 0.81
0.50 0.81
0.34 0.80

Table 2. Factor analysis

Job stress Mean SD

Physical symptom 1.65 1.08
     Emotional symptom 0.87 0.98

Psychological symptom 1.02 0.98

Behavioral symptom 1.05 1.01

Total 1.19 1.03
Self esteem Mean SD

Value 1.67 0.04

Competence 1.87 0.05

Total 1.76 0.04

Table 3. Job stress and self esteem factors score

이 136명(62.4%)으로 종합병원 근무자가 가장 많았다. 

동료수는 15∼20명 미만이 60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20명 이상이 50명(23%)로 나타났다. 월평균 급여를 살펴보면 

100∼200만 원이 120명(56.0%), 200∼300만 원이 50명

(23.0%)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간 1인 치료사당 1일 평균 치

료환자 수는 15명 미만이 132명(60.6%)로 가장 많았다. 환자 

1인당 치료시간은 30분∼1시간이 150명(68.8%)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30분 미만이 56명(25.7%), 1시간 이상 12명 

(5.5%)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환자 1인당 치료시간은 30분∼1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

설문지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

수를 사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의 신뢰도 계수는 0.93로 나타

났고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계수는 0.83로 나타나서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구성타당도 검증

직무스트레스 증상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 이후 고유값이 1.0 이상인 4개의 요인을 Kaiser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만 회전방식에 의해 회전을 실시하여 요

인 적재값을 산출하였다. 요인분석을 한 결과 직무스트레스 증

상은 4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 1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중 심리적 증상이며, 요인 2는 신체적 

증상이며, 요인 3은 감정적 증상이며, 요인 4는 행동적 증상이

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가치감, 유능감의 2

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4.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정도

직무스트레스는 0점에서 4점 사이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

트레스 정도는 높은 것으로 본다. 이 중 신체적 직무스트레스 

증상이 1.65±1.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행동적 증상

(1.05±1.01), 심리적 증상(1.02±0.98), 감정적 증상(0.87±0.9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점수는 1.19±1.03점으로, 최대점수

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서 물리치료사가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Table 3). 자아존중

감은 1점에서 4점 사이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본다. 자아존중감의 전체적인 항목의 평균점수는 1.76± 

0.04점으로 2점 이하로 자아 존중감은 대체로 높은 편인 것으

로 보인다. 그 중에서 가치감의 점수는 1.67±0.04점이며, 유능

감의 요인 점수는 1.87±0.05점으로 유능감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Table 3).

  

5.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물리치료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간의 관련성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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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의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  

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치감

은 심리적 직무스트레스 증상(δ=0.17)과  행동적 직무스트레스 

증상(δ=0.34)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서, 가치감이 높을수

록 직무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능감은 심리

적 직무스트레스 증상(δ=0.21)과 신체적 직무스트레스 증상

(δ=0.18), 행동적 직무스트레스 증상(δ=0.31)에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유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를 적

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적 직무스트레스 증상은 

자아존중감의 요인인 가치감과 유능감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4).

6. 일반적 특성이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물리치료사들의 일반적 특성이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 중 가치감(β=-0.17)은 교육정도에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2이 0.03으로 그 설명력

은 아주 작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중 유능감은 치료하는 환자

수(β=0.144)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2이 

0.02로 그 설명력은 아주 작게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중 신

체적 증상은 동료수(β=0.26, R2=0.06)와 교육정도(β=0.18, 

R2=0.09), 성별(β=0.17, R2=0.12)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중 동료수가 0.26으로 교육정도나 성별보다 신체적 

증상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증상

은 연령(β=-0.49, R2=0.05)과 근무경력(β=0.38, R2=0.12)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증상은 연령이 적을수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증

상은 성별(β=0.15, R2=0.04)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감정적 증상은 근무경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모든 변수간의 설명력이 아주 낮게 나타나서 일반

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고찰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물리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아존중

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서 물리치료사들의 

건전한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

면 20대와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Cho9, 

Cho13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바로 물리치료사라는 직

업군이 아주 젊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0년 이

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가 안동지역의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Cho9의 연구에서는 5.0%, 서울경기지역의 물리치료사를 대

상으로 한 Cho13의 연구에서는 15.2%이었으나, 부산지역의 물

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27.5%로 다른 연구

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가 전문성을 가진 

직업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경력과 연령이 낮은 편이어서 장기

적으로 물리치료의 발전과 물리치료사의 사회적인 지위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력은 Cho9

의 연구에서는 전문대졸이 88.7%, Cho13의 연구에서는 50.5%, 

본 연구에서는 31.2%로 나타나 물리치료사의 학력이 점차로 

고학력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용형태에서는 정규직이 

82.6%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노인

성 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

가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인원에 비하여 물

리치료사들의 숫자와 치료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인하

여 물리치료사들은 정신적, 육제적인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9 

직무스트레스와 관련있는 물리치료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에는 Noh와 Park12에 의하면 업무량과 역할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고, 대학병원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한 

Min과 Cho11의 연구에서, 물리치료를 안마나 마사지로 인식하

거나, 의사의 지시에 의한 치료내용의 불만족, 열정과 실제 상

황에서의 역할 갈등을 느낄 때 직업에 대한 내적 갈등을 가진

다고 하였으며, 환자나 보호자들, 관리자나 동료와의 마찰, 자

기계발을 위한 어려움에서 직업에 대한 내적 갈등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의료사고의 위험과 환자들을 돌보면서 발생하는 

육체적인 어려움, 치료에 대한 부담감과 인간관계 등의 업무로 

인하여 긴장과 탈진을 느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물리치료사들이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의 전체 

점수는 0점에서 4점까지 5점 척도에서 1.19±1.03점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수준으로 나타나서 물리치료사가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Hur8의 연구에서 물리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보

통’ 내지는 ‘다소 스트레스를 느끼는’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그 

중에서 특히 육체적 부담과 관련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

고 있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9의 연구에서는 피로자각증상이 ‘가끔 그

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대부분이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여성에서, 나이가 작을수록, 미혼자와 비흡연자, 음주자, 규

칙적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서 고스트레스군이 유의하게 많다

고 하였다. 근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에서, 교대근무

를 하지 않는 군에서, 연봉이 낮을수록, 근속년수가 5년 이하인 

군에서 고스트레스군이 유의하게 많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조

무사, 간호사, 행정직, 청소부, 원무과 직원, 방사선 기사,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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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Self-esteem of Physical Therapists 

B β t(p)
CD

F(p) R2

TOL VIF
Education -0.23 -0.17 -2.6* 1 1 6.80** 0.03

Dependent variable: Value

B β t(p)
CD

F(p) R2

TOL VIF
Patients 0.1004 0.144 2.14* 1 1 4.57* 0.02

Dependent variable: Competence

B β t(p)
CD

F(p) R2

TOL VIF
Cowork 0.185 0.26 3.98 0.99 1.01 14.17* 0.06

Education 0.238 0.18 2.79 0.98 1.02 10.27* 0.09
Sex 0.35 0.17 2.66 0.98 1.02 9.39* 0.12

Dependent variable: Physical symptom

B β t(p)
CD

F(p) R2

TOL VIF
Year -0.755 -0.49 -5.3 0.477 2.096 10.97* 0.05

Carrier 0.2773 0.377 4.06 0.477 2.096 14.14* 0.12
Dependent variable: Psychological symptom

B β t(p)
CD

F(p) R2

TOL VIF
Sex -0.4 -0.2 -3 1 1 8.89* 0.04

Dependent variable: Behavioral symptom

B β t(p)
CD

F(p) R2

TOL VIF
Carrier 0.107 0.15 2.16 1 1 4.66** 0.02

Dependent variable: Emotional symptom
CD: Collinearity diagnostics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TOL: Tolerence limit
*p<0.01, **p<0.05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치료사, 약사, 임상병리사, 기계기사의 순으로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20 직장 내 직위가 높을수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업무가 숙련되며 직장 내 스트레스의 강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21

자아존중감은 내적인 자원으로서 스트레스와 적응 사이를 

매개하며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대처하는 노력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인 안녕의 지표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자아존중

감이 높은 자는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신체증상

을 많이 호소하면 호소할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며, 자아

존중감은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대처하는 노력에 영향을 미친

다.22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전체적인 항목의 평균점수는 

1.76±0.04점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 ‘동의한다’ 수준으로 자

아 존중감은 대체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요

인 중 가치감보다 유능감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

다고 한 연구와도 관련성이 있는것으로 보여진다.23

Seem24은 수행하는 과업과 관련하여 본인이 느끼는 직무스

트레스와 우울도는 직․간접적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

을 미치며 특히,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 임파워먼트가 이러한 

관계에 중요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므로, 조직구성원들의 임

파워먼트 강화를 통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하였다. 스트레스 정도가 증가할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하였으며,8 자아존중감이 긍정

적일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아져서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본 연구에

서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나 관련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물리치

료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물리치료

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서는 자아존

중감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중 가치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능감은 치료하는 환자수에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나서 환자수가 많을수록 본인이 유능하다고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중 신체적 증상은 동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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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남성이 영향을 덜 받고 있었

으며 그 중 동료수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물리치료사들은 고도의 긴장성을 요하는 업무에 정신적인 

집중과 육체적인 소모를 겪고 있다.11 이로 인하여 여성들이 신

체적 증상을 많이 느끼며, 동료들과의 역할분담이나 대화를 통

해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증상은 연

령이 적을수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령이 적은 것은 경험과 연륜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라 

하더라도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심리적 증상이 높은 것은 직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보인다. 따라서, 정신적 스트레스는 개인적 의지에 의해 관리될 

수 있는 측면이 높으므로 개별적인 책임성도 중요하지만 병원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11 행동적 증상

은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감정적 증상은 근무경력에 영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변수간

의 설명력은 아주 낮게 나타나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의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및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물리치료사가 느끼는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높지 않았으며, 

물리치료사들은 신체적인 직무 스트레스 증상을 가장 높게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대체로 높은 편으로, 자아

존중감 요인 중 가치감보다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

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직무스트레스 증상은 낮게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교육정도가 높고 치료하는 환자수가 많을수

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경력이 높고 여성일수록 

물리치료사들이 느끼는 직무스트레스는 높아지며 동료수가 많

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

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물리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하여 병원차원의 체

계적인 중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결

과를 일반화시켜 적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부산 지역

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

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 폭을 

전국단위로 넓히고 대상 병원도 다양화시켜 보다 포괄적인 분

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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